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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작년 개인 파산 신청 급감 

미국 주택가격 상승률 ‘15년 만에 최고’

지난해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

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.

지난 30일‘연합뉴스’가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전

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파산

법 7조에 의한 소비자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22% 

감소했으며 파산법 13조에 따른 개인 파산 신청 건수

는 무려 46%나 줄어들었다.

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는 월 5만 

건을 넘었으나 그 뒤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

양책 등의 영향으로 월 4만 건을 밑돌았다. 이에 비해 

파산법 11조에 따라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

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.

지난 30일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미국 

주택가격 지표인 S&P 코어로직 케이스 가격지수(전국)

는 지난 1월 전년 동기대비 11.2% 상승, 최근 15년 만에 

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. 

월간 기준으로 주요 20개 도시 지표는 한달 새 0.9% 

상승했다. 가격이 하락한 클리브랜드를 제외한 19개 

도시의 주택 가격이 모두 올랐다. 가장 많이 오른 도시

7천100여 곳에 달해 29% 증가했다.

전문가들은 애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

개인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미 정부의 현

금 지급과 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이런 예상

을 뒤엎었다고 분석했다. 

코로나19 기간에 채무 이행 등을 유예 받은 경우가 전

체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8% 정도인 700만 명에 이르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지원 정책은 일시적으로 파산

율을 낮출 뿐이라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개인 

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.

는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15.8%가 올랐으며 이어 워싱

턴주 시애틀 14.3%,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14.2%

였다.

S&P DJI의 크레이그 라자라 글로벌인덱스 매니징디

렉터는“1월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잠재적 구매자들을 

도시의 아파트에서 교외 지역의 주택으로 옮겨가도록 

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.”고 밝혔다.

좁은 곳을 피해 더 넓은 야외 공간이 있는 교외 지역

의 큰 집을 찾는 수요가 늘었고, 원격 근무의 증가로 더 

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진단이다. 

그러나 시장 내 공급이 거의 없어 집값이 빠르게 올랐

다.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한다.

리얼터닷컴의 다이넬 헤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“가

장 중요한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”이라며 

“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.5%포인트 이상 올

라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으로 3%를 넘어섰다.”고 지

적했다. 이는 주택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올해 말 주

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.

1분기 금 선물 가격
 9.5% 하락

경기 회복 기

대감이 커지는 

가운데 올해 1

분기 국제 금 선

물 가격이 큰 폭

으로 하락했다.

2일‘이투데

이’에 따르면 

월스트리트저

널(WSJ)은 전

날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금

값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꺾었다고 보

도했다.

지난달 31일 기준 1분기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

9.5% 하락한 1,713.80달러로 마감했다. 이는 분기 

기준 2016년 이후 최저치다.

지난해 8월 2,069.4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값은 

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. 고점 대비 1일 현재까

지 17% 하락했다. 반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. 

1분기 WSJ달러지수는 3.1% 상승한 것으로 집계

됐다.

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과거 금 투자를 장려

했던 월가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. 골드만삭스는 

향후 12개월 금값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,300달러

에서 2월 2,000달러로 하향했다. 지난해 8월 워런 

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세계 최대 금광 업체 중 

하나인 배릭골드의 지분 5억6,500만 달러어치를 

사들였지만, 4분기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.

골드만의 제프리 커리 애널리스트는“우리가 잘

못 판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훨씬 

강했다는 것”이라며“투자자들은 금에서 벗어나 

공업용 금속과 같이 봉쇄 조치 해제로 수혜를 볼 

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▲ 미국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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